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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붙여져서 부르는 이름도 하루아침에 불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공성을 띤 공공장소의 이름이나 지명은 말 할 나위가 없다 하겠

습니다. 더군다나 공공성을 띤 지명은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성과 그 지역

에 따른 전설과 유래가 되는 근거가 따르게 마련이며, 하루아침에 바뀔 수

도 없습니다. 

인제군이 탄생한 이래 면면히 전 국민과 지역 군민에게 불리어져 오며 

지금도 친숙하게 온 국민의 정서와 노랫말 속에까지 서려 있고 오르내리

는 한계령이라는 지명이 일부 지역에서 느닷없이 오기된 표현이라고 주장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개탄해마지 않습니다.

다행이도 이와 같은 와중에 최병헌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님께서 

고증과 옛 문헌을 발굴조사하고 고증을 거쳐 체계화시킨 한계령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바이며 차후 한계령 지명에 대하여 더 이상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생각합니다. 최소장님께서 그 동안 노고가 많

으셨으며 금번 한계령지명 책자발간이 나오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

립니다.

인제문화원장 남 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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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서며

                  

현재 널리 알려져 있는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을 오색령(五色嶺)으로 

고쳐야 한다는 운동이 양양군(襄陽郡)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이유

는 지금의 한계령이 과거에는 오색령이었는데, 일제 강점기인 1930년 이

후부터 지도 표기에서 사라지면서 현재 한계령으로 불리는 것이 안타까워 

옛 이름을 되찾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인제군(麟蹄郡)에서는 한계령이란 

이름은 과거에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 하였으나, 한계령으로 부르기

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쌍방이 지명을 고치겠다는 편과, 지명을 지키

겠다는 편으로 갈라져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 문제는 비록 어재

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 가깝게는 1994년부터 양양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서 발단이 되었으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朝鮮) 왕조시대(王朝時代)

부터 양양과 인제군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상이하게 전해오고 있다는 것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여지도서(輿地

圖書)』 산천조 편에는 산맥의 위치를 북에서부터 남으로,

인제현: 미시령⇒설악산⇒한계산⇒오색령⇒박달령

양양부: 오색령(소동라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한계령)⇒구룡령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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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일

도 못되고, 지명(地名)이란 것은 시의(時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개명(改

名)되는 일도 허다하기에, 필자는 1994년에 양양(襄陽)에서 이 문제를 처

음 제기 했을 때부터 지명을 고치려면 과거의 이름 즉 소동라령(所冬羅嶺) 

또는 ‘바드랏재’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의 지명에 따라야지 옳고 그름을 따

진다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 자제하자는 의견을 수 없이 제기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른 것을 바로 잡아야 한

다는 명분을 앞세워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양문화원에서는 2011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韓國文

化院聯合會)가 주최한 제26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全國鄕土文化公募展)

에서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으로 논문 부문 최우수

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문화원강원도지회(文化院江原道支會)가 주최한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江原道鄕土文化硏究發表會)에서<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이란 논문으로 최우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먼저 수상을 했다는 점에서는 축하할 일이고, 깊

이 있게 연구한 노고는 높이 살 일이지만,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사

실과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도 없이 공인단체(公認團體)가 이를 묵인

한 채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 하여 차제에 지금의 한계령(寒

溪嶺)과 오색령(五色嶺)이란 두 지명에 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고,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과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두 논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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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설악산(雪嶽山)과 한계산(寒溪山)의 관계

옛 지도를 살펴보면 설악산과 한계산(寒溪山)은 별개의 산으로 표기돼 

있다. 즉 설악산은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본줄기 이고, 백두대간에서 서

쪽으로 뻗은 가지를 한계산(寒溪山)이라고 부르며, 또 그렇게 표기하고 있

다. 그러나 각종 문헌(文獻)이나 사설문집(僿設文集) 등을 살펴보면

① 한계산: 동쪽으로 60리 이다. 곧 양양 설악산 서남의 한가지로 본래 한 

산이기는 하나 달리 부르는 이름이다.《대동지지》1)

② 한계산: 고을 동쪽 50리에 있으며, 매우 높고 크면서도 기이하고 험준

하다. 그 동쪽은 바로 양양부의 경계인데 양양 사람들은 설악산이라고 부

른다.《동국여지지》2)

③ 설악(雪嶽)은 인제(麟蹄)와 양양(襄陽) 두 군(郡)에 걸쳐 있으나 4분

의 3이 인제(麟蹄)다. 사자봉(獅子峰)의 동쪽은 청봉(晴峰)이라고 한다.(雪

1)  대동지지(大東地志): 1864에 김정호가 편찬한 우리나라 전국 지리지(地理志). 《대동여지도》와 

짝을 이루는 지리지로,《동국여지승람》의 오류를 정정하고 보완하여 펴냈다. 8도의 군현(郡縣)

을 기록한 지역별 지지(地志)와 산천·국방·도로·강역·역사·지리 등의 주제별 지리학을 결

합하여 지도 서술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2)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1660-74)에 반계 유형원(柳馨遠)이 편찬한 사찬(私撰) 전국 지리지.



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嶽據麟襄二州.而麟得四之三.獅子峰之東.爲晴峰) 정범조(丁範祖)3)의 <雪嶽

記>

④ 옛 절 즉 한계사(寒溪寺)다.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옛길이다. 절을 경유해서 그 아래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필히 

그 절에서 투숙을 해야 한다.  절의 스님들은 사람들 접대하는 것이 힘들고 

감내하기 어려워 머물 수가 없음으로 버려두고 떠나서 빈 채로 버려졌다. 

지금은 즉 무너지고 부서진 지 이미 오래여서 옛 터만 남아있다. 주춧돌의 

흔적을 보면 큰 절이었다. 이산을 인제 있는 사람들은 한계라 하고, 양양에

서는 그곳을 설악이라고 하나 사실은 한 산이다. (古寺卽寒溪寺自襄陽所

率嶺抵麟蹄舊路經由寺下往來人必投宿于寺寺僧不堪迎接之苦不肯居住遂

致空廢今則頹圮已久只有舊基砌礎宛然曾是巨刹也此山在麟蹄爲寒溪其在

襄陽者曰雪岳實一山也.) 구사맹(具思孟)의 <寒溪山>

⑤ 한계는 설악산 서쪽에 있는데 남계역(藍溪驛)4)을 지나 물 따라 아래

로 내려가다 고원통(古圓通)을 경유해서 한계사(寒溪寺)로 빠졌다.(寒溪: 

寒溪在雪嶽之西.由藍溪驛下流過古圓通.入寒溪寺) 성해응(成海應)5)의 <記

關東山水>

⑥ 설악은 지극히 산이 높고 가팔라서 8월이면 눈이 시작해서, 하지(夏

至)가 되어야 녹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름이 설악(雪嶽)인데, 그 음지쪽

3)  정범조(丁範祖): 1723  1801. 조선 후기의 대신. 본관은 나주(羅州). 자는 법세(法世), 호는 해좌

(海左). 

4) 남계역(藍溪驛): 남교역(嵐橋驛). 북면 용대 2리에 있던 역.

5)  성해응(成海應): 1760-1839. 조선 후기의 학자. 폐쇄적인 성리학 연구방법을 비판하고 고증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한학(漢學)과 송학(宋學)의 결합을 주장했으며, 경학(經學)에 대한 많은 저

술을 남겼다. 본관은 창녕. 자는 용여(龍汝), 호는 연경재(硏經齋).  



I I .  설 악 산 ( 雪 嶽 山 ) 과  한 계 산 ( 寒 溪 山 ) 의  관 계 ·9 

이 양양(襄陽)이고, 그 양지쪽이 인제(麟蹄)다. (雪嶽極高峻.八月始雪.至

夏始消.名雪嶽.其陰則襄陽.其陽則麟蹄)성해응(成海應)의 <記關東山水>

⑦ 한계(寒溪)의 동쪽을 설악(雪嶽)이라 하고 설악의 남쪽을 오대(五臺)

라 하는데, 산이 높고 커서 깊디깊다.(寒溪東爲雪嶽.雪嶽南爲五臺.山高大

深邃) 허목(許穆)6)의 <五臺山記>

⑧ 설악(雪嶽): 양양(襄陽)에서 바다를 따라 올라가다가 서북(西北)쪽으

로 50리를 가면 지극히 높은 산이 솟아 있는데, 중추(中秋)에 눈이 오기 시

작하면 하지(夏至)가 되어서야 눈이 녹는다. 그 서쪽에 있는 한계(寒溪)의 

남쪽 봉우리는 절벽이 위험한데 그 맨 위는 몹시 높고, 그 아래는 더욱 깊

다. 산석(山石)의 빼어난 정기는 높고 험하여 명상(名狀)하기 어렵다. 폭

포는 300척(尺)으로 반석(盤石)을 감돌아 흐르며 곡구(谷口)인 원통(圓通)

으로 빠져나가는데 36개의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其西寒溪南峯危壁.其

極絶頂.其下深淵.山石神秀崴磈.不可名狀.懸瀑三百尺.川流盤廻.出圓通

谷口.渡三十六石梁) 허목(許穆)의 <東遊搏物>

⑨ 부림역(富林驛)7)을 출발하여 미수파(彌首坡)와 한계(寒溪)의 물이 합

류하는 곳을 지나면 한계산(寒溪山)인데, 령(嶺)을 이웃한 큰 산으로 풍악

(楓嶽)과 오대산(五臺山) 사이에 있다.(出富林驛彌首坡.寒溪之水.合流過

之.寒溪之山.嶺傍大山.在楓岳，五臺間) 허목(許穆)의 <三陟紀行>

6)  허목(許穆): 1595-1682. 조선 중기의 문신  학자. 남인으로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禮訟)을 이

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개혁을 주장했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화보(和

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老人).

7) 부림역(富林驛):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있었던 역으로 원통역(圓通驛)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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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설악(雪嶽): 설악은 양주(襄州)8)에서 서북(西北)50리에 있으며, 그 서

쪽이 한계(寒溪)이고, 그 남쪽은 오대(五臺)로 산이 무척 높고 커서 중추(中

秋)에 눈이 오기시작하고 하지(夏至)에 눈이 녹기 시작해서 옛적부터 설악

(雪嶽)이라고 불렀다. 또 그 바위로 된 봉우리들의 돌 빛이 희기가 눈 같음

으로 설악(雪嶽)이라 했다고도 한다.(雪嶽: 雪嶽在襄州西北五十里.其西寒

溪.其南五溪.山極高.仲秋始雪.仲夏雪消.故曰雪嶽.又其巖巒石色.㓗白如

雪.故亦曰雪嶽) 이만부(李萬敷)9)의《地行錄》

라고 기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계산(寒溪山)은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크게 보면 설악산의 일부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설악

산(雪嶽山)은 설산(雪山)·설악산(雪岳山)·설화산(雪華山)10)·백화산(白華

山)11)·청반산(靑盤山)12)·금강산(金江山)13)·금산(金山)14)이라는 또 다른 

별호(別號)를 가지고 있다.

8) 양주(襄州): 지금 양양(襄陽)의 고호(古號).

9)  이만부(李萬敷): 조선 영조 때의 학자(1664-1732). 자는 중서(仲舒). 호는 식산(息山). 문장에 능

하였으며, 글씨는 고전 팔분체(古篆八分體)에 일가를 이루었고, 《주역》에 밝았다. 저서에《역

통대상편람》, 《식산집》 따위가 있다. 

10) 설화산(雪華山): 불가(佛家)에서 사용.

11) 백화산(白華山): 불가(佛家)에서 사용.

12) 청반산(靑盤山): 일본식 이름. 황호(黃㦿)의 <佐護望雪山>에 나오는 명칭.

13) 금강산(金江山): 한계산성 내에 있는 천제단의 비문(碑文)에 표기.

14) 금산(金山): 한계산성 내에 있는 천제단의 비문(碑文)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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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계령(寒溪嶺)의 지명(地名) 유래

한계령(寒溪嶺)은 영서북부 내륙지역인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뻗은 산맥으로, 대청봉(大靑峰) 남

서쪽에 있는 고개로 양양군과 경계를 이룬다. 한계령이란 이름은 령(嶺)이 

소재한 곳이 한계산(寒溪山) 줄기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한계산(寒溪山)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고, 최초의 이름은 순수하게 우리말로는 ‘바드

랐재’라 부르고, 한자 표기상으로는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하였다. 

소동라령을 소등라령(所等羅嶺) 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으로 표기 한 문

헌도 있고, 설악령(雪嶽嶺)15)으로 표기한 지도도 눈에 띈다. 

소등라령(所等羅嶺) 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이란 지명은 별개의 지명이 

아니라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이두식 표기다. 이를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

① 한계수(寒溪水)는 곡백담(曲百潭) 물과 함께 설악(雪岳)의 한계산(寒

溪山)에서 발원하여 (인제현 동쪽 50리에 있다.) 여러 골짜기의 물이 합쳐 

하나가 되어 합강정(合江亭)에 이르러 기린수(基麟水)와 합류한다.《신증

15) 설악령(雪岳岺): 대한전도(大韓全圖). 1900년경에 제작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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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여지승람》·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6)의 <산수심원기>

② 미륵수는 하나는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所

波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오고, 하나는 기린현(基

麟縣)에서 나온다.《신증동국여지승람》·다산 정약용의 <산수심원기〉

③ 설악(雪岳): 부 서북쪽 50리에 있는 진산이며 매우 높고 가파르다. 8

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이렇게 이름 지

었다. 소동라령(所冬羅嶺): 부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진 산맥

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지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

은 없어졌다.《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부 산천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①의 한계산(寒溪山)에서 발원하는 물이 곧, ②

의 소동라령(所冬羅嶺)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명(地名)임

을 알 수 있다. 

설악(雪嶽)이란 이름은《여지승람(輿地勝覽)》또는《문헌비고(文獻備

考)》17)에는

“중추(仲秋)가 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 녹는다.    

(仲秋始雪至夏而消故名焉)”

16)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형원(柳馨遠)﹒이익(李瀷)의 학문과 사상

을 계승하여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했다. 실용지학(實用之學)﹒이용후생(利用厚生)을 주장

하면서 주자 성리학의 공리공담을 배격하고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

회개혁안을 제시했다. 본관은 나주(羅州). 소자는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庸)﹒송보(頌甫), 

호는 사암(俟菴). 자호는 다산(茶山)﹒탁옹(籜翁)﹒태수(苔叟)﹒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

인(鐵馬山人). 당호(堂號)는 여유(與猶).

17) 문헌비고(文獻備考):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와 문물에 관한 기록을 모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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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악이란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씌어 있고, 또 금원(錦園)18)여사가 쓴 

<湖東西洛記>에는 

“돌이 눈 같이 혀서 옛적부터 설악이라 했다(石白如雪故名雪嶽)” 

라고 기록하고 있다. 설악(雪岳)·설산(雪山)·설화산(雪華山)은 전자의 

뜻을 따른 것이고, 백화산(白華山)은 후자의 뜻을 따른 것이라 본다. 따라

서 한계산(寒溪山)·소동라령(所冬羅嶺)도 전자의 뜻을 쫓아서 지어진 이

름으로 풀이 할 수 있으니 같은 산이 분명함으로,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

고 불리던 이름이 자연스럽게 한계령(寒溪嶺)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소동라령과 한계령이 동일 지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들라면 다음 

지도를 살펴보면 될 일이다. 

두 지도에서 보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를 한

계산(寒溪山)이라 표기하고,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그 바로 옆에 소

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오색령(五色嶺)은 한계산(寒溪

18)  금원(錦園): 조선 헌종 때의 여류시인(1817-?). 김덕희(金德熙)의 소실로, 젊어서 여러 지방을 유

람하였고 운초 등과 어울리며 많은 시를 남겼다. 저서에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가 있다. 

● 그림1. 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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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북쪽 상단에 표기 하였으며, <동여도(東輿圖)>에는 소동라령 위치에 

분명히 한계령(寒溪嶺)이라 표기 하고, 그 남쪽 하단에 오색령(五色嶺)을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소동라령과 한계령은 한 지명임을 유추할 수 있다. 

소동라령이란 지명이 한계령(寒溪嶺)으로 개명(改名)된 시기는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여러 종류의 고지도(古地圖)를 살펴볼 때 소동라령이란 지

명은 18세기 전반기까지 지도상에 표기 되어 있고, 한계령이란 지명이 지

도상에 처음 등장한 년대는 18세기 후반으로 추정 할 수 있으나, 《신증동

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양양도호부 산천조에,

소동라령: 소동라령은 부(府)의 서쪽 60리에 있으며, 겹쳐지고 포개

진 산맥에 지세가 험하고 궁벽하다.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소동라령으로 통하던 도로를 폐(廢)함19)으로 인하여 소

동라령이란 지명도 점차 소멸(消滅)된 것으로 보이나, 양양군수(襄陽郡守) 

19) 성종(成宗) 24년 계축(癸丑:1493)

●그림 2. 동여도



I I I .  한 계 령 ( 寒 溪 嶺 ) 의  지 명 유 래 ·15 

조관현(趙觀顯)이 편찬한 『양양군읍지(襄陽郡邑誌)』20)<관애(關阨)>편에는

“인제 한계령 경계까지는 80리” 

라고 기록되어 있고, 김몽화(金夢華)21)『칠암문집(七巖文集)』<유설악록

(遊雪嶽錄)22)>에는

“예서 한계령(寒溪嶺)으로 가다가 물가에 이르니 쉴만한 돌이 있기

에 가마를 쉬게 하고, 계곡물을 떠서 점심을 먹었다. 계곡 위로는 커

다란 바위들이 있고, 좌우로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 이름을 정차암(停

車巖)이라 하였다. 령(嶺)을 넘으면 오색이라고 한다. 돌산은 가파르

기가 널빤지를 널어놓은 듯 한데, 역시 설악의 한 줄기다. 이곳 오색

(五色)에 머물러 잤다.(此歟向寒溪嶺遇水石佳處舍輿息肩酌溪水澆

飯而喫 溪上有巨巖巖之左右行楓輝映請名之曰停車巖 踰嶺是爲五

色 石峰峭板羅列亦雪嶽之一支也 止宿于五色村”

이라 하였음을 볼 때, 그 이전부터 소동라령과 한계령이란 두 지명이 함께 

불려 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한계령이란 지명은 20세기로 접

어들면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발간한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

資料)』나 1950년대에 제작된 <미군군사지도>에 등재된 것이 확인되고 있

으나, 5년 뒤인 1959년 인제군에서 관계법규에 따라 한계령(寒溪嶺)이란 

20) 양양군읍지(襄陽郡邑誌): 광무(光武)3년(1899년). 규장각도서 10956.

21)  김몽화(金夢華): 1723-1792. 본관은 선산. 자는 성신(聖臣), 호는 칠암(七巖). 문간공(文簡公) 김

취문(金就文)의 후손이며, 아버지는 만와공(晩窩公) 김유수(金裕壽)이다. 어려서부터 근면성

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1754년 진사가 되고 이어서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4월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설서·승지를 거쳐 한성좌윤에 올랐다.

22) 유설악록(遊雪嶽錄): 1787년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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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으로 지정(指定)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하여, 국무원(國務院) 고시(告

示)를 거쳐 명실공이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이때까지 두 지명 즉 소동라령과 오색령 또는 한계령과 오색령을 혼용(混用)

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

서 예시한 1959년 인제군(麟蹄郡) 북면(北面)에서 작성 보고한 지명조사

철(地名調査綴)에, 한계령에 대해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고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

하였는데, 이 내용 또한 현재와 같이 양양(襄陽)에서 보는 관점과 인제에

서 보는 관점이 각기 다르고, 위치상으로는 현재 한계산(寒溪山)의 위치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줄기에 위치하고 있어 거시

적(巨視的)으로 본다면 동일 지명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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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계령(寒溪嶺)과 오색령(五色嶺)의 비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은 1787년 김몽화(金夢

華)가 쓴 <유설악록(遊雪嶽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색령(五色嶺)이

란 지명은 그 보다 훨씬 전인 1596년『선조실록(宣祖實錄)』에 등장한다. 

그런데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23)에서는 『여지도서(輿地

圖書)』를 인용하여

1757년 양양부 지도에는 북쪽에 있는 령(嶺)으로서 오색령(五色

嶺). 필여령(弼如嶺). 조침령(阻沉嶺). 소동라령(所冬羅嶺). 구룡령

(九龍嶺) 등의 다섯 개의 령이 북에서 남으로 차례로 열거되어 있으

며, 북쪽의 오색령이 설악산의 주봉에 가장 가깝다. 이로써 보면 오

색령과 소동라령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소동라령은 오히

려 구룡령에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도상에서 

도로의 표시는 유일하게 소동라령의 기능이 우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상의 오

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라며, 지금의 한계령이 과거부터 오색령(五色嶺) 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2011년 10월 제26회 전국향토문화공모전 논문부문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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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선지도(朝鮮地圖:1756-1768>에 오색령이 

한계산 북쪽 영서(嶺西)지역에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무렵부터 제작

된 <해동지도(海東地圖)> <팔도지도(八道地圖)> <좌해지도(左海地圖)> 

등에서 오색령(五色嶺)과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이 바뀐 상태로 전

해왔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로 비교해 검토해 보자.

1. 지명 표기상의 오류(誤謬)

소동라령이 한계령(寒溪嶺)이냐? 오색령(五色嶺)이냐? 현재의 한계령(寒

溪嶺)이 오색령이냐? 하는 논란은 고문헌(古文獻)이나 고지지(古地誌)에 전

해오는 내용이 시대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

다. 같은 시기 같은 문헌(文獻)에서도 소동라령과 오색령이 서로 위치가 

바뀐 채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따라서 동일 지도에 소동라령과 오색령

이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본문(本文)에서는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별

개의 지명으로 보고, 한계령과 오색령에 관한 표기상의 오류(誤謬)를 고찰

해보고자 한다. 몇 가지 자료들을 예로 들자면

 ① 여지도서 산천조(1757-1765)

●그림 3. 조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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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현:미시령⇒설악산⇒한계산⇒오색령⇒박달령

양양부:오색령(소동라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한계령)⇒

구룡령

② 연려실기술 지리전고 총지리

석파령⇒설악.한계산⇒오색령⇒연수파령

③ 택리지(1751)

    연수령⇒오색령⇒설악.한계산⇒오대산

④ 여지도<양양부>지도

오색령(소동라령?)⇒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한계령)⇒구룡령  

⑤ 산경표(1913)

미시령⇒설악⇒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오대산

등을 들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은 설악산의 이명

(異名)인데, 어떻게 하여 구룡령(九龍嶺)에 인접해 있을까를 생각해 볼 일

이다. 현재 쟁점이 된 것처럼 과거에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①과 같이 

인제와 양양이 각기 달리 표기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로 볼 때 지도

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24)고 주장을 한다면, 『여지도

서(輿地圖書)』 인제현 산천 조에 실린 

미시령을 지나면 설악산(雪岳山)이고 설악산을 지나면 한계산(寒溪

山)이다. 한계산을 지나면 오색령(五色嶺)이고, 오색령을 지나면 기

린(基獜)의 박달령(朴達嶺)이다. 

24)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 2011.10 이종우. 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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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록은 잘못되었다고 부정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인제현 산천 조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 빠지고 오색령(五色嶺)

이 등장하게 된 것은 뒤에 다시 영로(嶺路)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소동라령으로 통하던 길을 폐하고25) 보다 편리한 오색령으로 새로 길을 개

척한 뒤에 나온 기록물이기 때문이란 점이다. 이에 대해서 <오색령 지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지도상에서 도로의 표시는 유일하게 소동라령의 기능이 우

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악산의 주봉에 근접한 오색령의 위치

로 볼 때 지도상의 오색령은 현재의 한계령임이 분명하다.

라고 밝힌 것처럼 이미 험조하여 폐쇄한 소동라령에 도로표시가 되어 있

다는 것 자체가 오색령과 소동라령의 지명이 바뀌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섣부르게 단정하기 보다는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인제와 

양양부 산천 조를 비교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일이다. 

2. 방위(方位)및 리정(里程) 검토

<별표>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양양부 편을 보면 

설악산은 서북향 50리이고, 소동라령은 서쪽으로 60리로 표기 되어 있으

나, 『양양읍지(襄陽邑誌)』에는 오색령은 서쪽 70리에 있고, 『대동지지(大

東地志)』에는 서쪽 50리에 있다고 각기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

25) 성종(成宗)24년(1493)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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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여지도 (인제현)

이 그림은 <여지도(輿地圖)>인제현(麟蹄縣) 지도이다. 그림 하단 중앙

에는 소동라령(所東羅嶺)이 표기 되어 있고 그 우측에 오색령(五色嶺)이 

표기되어 있다. 백두대간의 주능선으로 북에서 남으로 진부령⇒석파령⇒

미시령⇒설악산.한계산⇒필예(必曳)⇒소동라령으로 이어지고, 오색령은 

주능선에서 벗어나 동남향으로 뻗어 있는 가지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

리상으로 10여리의 차이가 난다고 본다.

이 지도의 특징은 서북쪽을 위로 향해 그린 점이다. 읍치의 산줄기가 서

북쪽으로 부터 뻗어 내렸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

기 위하여 설악산에서 필예(必曳)로 이어지는 능선이 생략되어 있다. 따라

서 주능선에 위치한 ‘진부령⇒석파령⇒미시령⇒설악산.한계산⇒필예(必

曳)⇒소동라령’에서 동남으로 뻗어있는 가지가 맞닿아 있는 부분은 보는 

방위(方位)에  따라 겹쳐지게 됨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타나 있듯

이 ‘미시령⇒설악산⇒한계산(소동라령)⇒오색령⇒박달령’ 혹은 ‘오색령⇒

필여령⇒조침령⇒소동라령⇒구룡령’으로 표기 할 수밖에 없었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김수증(金壽增)의 <유곡연기

(遊曲淵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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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覺炯)이 물으니 지한(池漢)이 상설악(上雪嶽)26)을 가리키며 봉

정암이 있는 곳은 동쪽 골짜기 이고, 백연이 있는 곳은 동북향으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어둠이 거치지 않으며, 오색령 위 필여봉이 

있는 곳은 동남방이고, 이곳의 북쪽은 산 모양이 평평하게 보이는데 

미시령이라고 한다.(問於覺炯，池漢而指點上雪嶽鳳頂庵在東曲百

淵在東北而嵐靄杳冥不可辨五色嶺上筆如峯在東南而在北 然平看

者彌是嶺也)

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오색령 위 필여봉’ 이라 한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필여봉 아래 오색령’이란 말과 같다. 따라서 이를 정리하자면 

설악산⇒한계산⇒필여봉⇒오색령 순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다 고 본다. 기

행문이란 현장을 돌아보고 쓰는 것이 아닌가? 이 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

디 있겠는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역도>와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

印方案地圖)>를 다시 소개한다.

<동역도(同域圖)>를 자세히 보면 주능선인 백두대간에서 가리봉과 이

어지는 부분에서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간단히 생략되어 있다. 이 생략

26) 상설악(上雪嶽): 청봉에서 동남쪽을 향하여 오색령과 걸쳐 있는 산맥을 말한다. 

●그림 5. 동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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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분이 오색산(五色山)이다.27) 이곳은 인제에 소재한 추동천(楸洞川)

의 발원지로 뒤에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곳이 오색령(五色嶺)으로 추측 되

는 곳이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올라 가다가 서쪽으로 뻗은 가지가 한계산

(寒溪山)이다.

<동역도>는 다른 지도보다는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있으며, 군현(郡

縣)을 비롯하여 중요 지점에 十을 비롯하여 세로로 그어진 선의 숫자가 다

른 문자가 자주 적혀 있다. 十은 10리, 卄은 20리와 같이 세로가 늘어날수

록 십리 단위의 증가를 의미하며, 도로로 연결된 앞뒤 지점 사이의 리정(里

程)을 표시한 것으로 설악산과 오색령의 지명 옆에 양오(陽五)라 표기하여 

양양에서 각각 50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案地圖)>는 양양부(襄陽府) 편이다. 주

요한 부분만 나타냈으나 설악산에서 읍치(邑治)까지 뻗어 내린 산줄기의 

모습을 통해 고을의 산세에 대한 지도 작성자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지도 

위쪽의 백두대간 위에는 중요 고개의 이름이 노란색 사각형 안에 쓰여 있

다. 이 중 훼손(毁損)되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오색령(五色岺)이다. 도로

27) <비변사인방안지도 >참조.

●그림 6. 
   비변사인방안지도(양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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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황색·황색의 순으로 중요성을 표시하였다. 지도 위쪽의 주기(注記)

에는 황색 도로 위에 있는 오색령(五色嶺)과 구룡령(九龍嶺)이 대로(大路)

이며, 요해처(要害處)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진짜 대로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다른 고개에 비해 중요한 도로라는 뜻 정도라고 생각된다.

3.영로(嶺路)로서의 기능 

《만기요람(萬機要覽)28)》<軍政編> ‘관방(關防)’을 보면,

28)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선시대 국왕의 정무총람(政務總覽)에 참고가 되는 각종 자료를 수록한 

책.서영보(徐榮輔：1759-1816)·심상규(沈象奎：1766-1838) 등이 순조의 명으로 편찬.

<별표>

자료명
인제현 양양부

산.령 명 방위 리정 산.령 명 방위 리정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한계산
소동라령

동
동

50리
72리

설악
소동라령

서북
서

50리
60리

관동읍지 설악산 동 50리

연수파령
오색령
필여령
박달령

서북
서
서
서

75리
50리
50리
50리

읍지
(인제1843.양양1823) 설악산 동 50리 오색령 서 70리

강원도지
(1940)

설악산
소동라령
소파령
미시파령

동
동
북
북

-
7리
8리
8리

오색령 서 7리

대동지지
(1866)

한계산
연수파령
오색령

동
동
동

60리
75리
70리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서
서
서

50리
50리
60리

여지도서
(1757-) 설악산 동 50리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서
서
서

50리
40리
6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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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의 영로: 오색령·필여령은 기린통로. 소동라령·저침령·구룡

령은 강릉과의 경계. 형제현·양한치는 모두 서쪽통로

◇인제의 영로: 미시령 고성 통로. 흘리령·탄둔령 모두 북쪽통로. 두모

치 양구와의 경계. 건리치 홍천과의 경계

로 기록 되어 있다. 여기서도 오색령과 소동라령의 위치가 여지도나 팔도

지도   해동지도에 나타나 있듯이 위치가 바뀌어 기록되어 있어 혼란을 초

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선 시대의 역로(驛路)를 따라 추정해 보고자한다. 

인제(麟蹄)를 통과하는 역로(驛路)는 대체로,

①  천감(홍천)⇒건이원⇒마로역⇒부림.원통역⇒남교역⇒가역원.갈역

⇒진부원⇒운근(고성)

② 부림.원통역⇒임천⇒조진(통천)

③ 부림.원통역⇒신원⇒(한계령.소동라령)⇒오색(양양)29)

④ 부림.원통역⇒남교역⇒가역원.갈역⇒미시령⇒원암(고성)

⑤ 부림.원통역⇒함춘역(양구)

⑥ 강선(양양)⇒오색령(양양)⇒기린⇒원대⇒건이원⇒천감(홍천)

                  ↓

                  덕적⇒인제

와 같이 6개 노선(路線)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양양(襄陽)으로 

통하는 노선은 ③노선과 ⑥노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두 개의 노선이 공존(共存)한 것이 아니라 ③노선을 폐지(成宗24:1493)

한 이후 ④노선을 개척하였다가 얼마 후에 다시 ⑥노선을 개척한 것으

29)  <대동여지도>내 오색령이라 표기 되어 있는 윗 부분으로 지명이 명시되지 않은 곳이 곧 소동

라령(한계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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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30) 오색령을 경유하는 로

선(路線)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니라 

그 보다 조금 떨어져  남쪽에 위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지도

에는 이곳을 ‘삼거리’로 표기하고 있

는데, 양양(襄陽) 오색(五色)에서 이

곳으로 오르다 정상 삼거리에 이르

러 오른편 길을 택하면 인제(麟蹄)

의 가리산리(加里山里)로 통하게 되

고, 왼편을 택하면 인제읍 귀둔리(貴

屯里) 또는 과거 춘주(春州)에 속했

던 기린면(麒麟面) 방동리(芳東里)

와 진동리(鎭東里)로 통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선조29(1596.2.1.)년에 

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추지령 미수파 오색령 백봉령 등

의 곳은 영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였듯이 관방(關防)으로서의 기능(機能)을 담당하였는데, 소동

라령(所冬羅嶺)이 누락 된 것은《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에 기록되어 있듯이 ③노선이 이미 폐지되고 ⑥노선을 이용하였기 때문

이다. 이는 

◇오색령: 부의 서쪽 50리에 있으며 설악의 남쪽에 접해있다.《輿地圖

30)  『수성지(水城志)』간성편 에 ‘원암역은 군 남서쪽 60리에 있는데 미시파령(彌矢坡 嶺) 입구에 

처음 개설했다가, 양양의 오색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그림 7. 삼거리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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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양양부 편

◇소동라령: 부의 서쪽 60리에 있다. 오색령: 부의 서쪽 50리에 있다.《關

東邑誌》양양부 편

라고 한 기록을 참고한다면 이해가 쉽다. 다시 요약 정리하자면, 소동라령 

또는 한계령은 새로 등장한 ⑥노선을 이용하면서부터는

 강선(양양)⇒오색령⇒기린⇒원대⇒건이원⇒천감(홍천)      

             ↓가리산 ⇒ 덕적⇒인제

                    

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한계령이란 지명이 노선에서 빠진 것임을 짐작케 

한다.

한계령 옛길은 비록 높고 험하여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영동(嶺東)과 최

단거리임을 감안 할 때, 폐지(廢止)된 이후에도 사대부를 제외한 일반 평

민들에 의하여 상(商)거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것은 1950년대 초만 해도 이곳을 넘은 이들이 한계령(寒溪嶺)을 넘어 갔다 

왔다고들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8. 대동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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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천(河川)의 발원지(發源地)에 따른 접근

  물이란 제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따라 흐른다. 따라서 제일 높은 곳

이 발원지(發源地)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수원(水源, source)지

는 하천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백두대간은 동서의 경계를 이루는 제일 높

은 령(嶺)이다. 그러니까 동서로 흘러내리는 하천의 발원지가 되는 셈이

다. 따라서 인제(麟蹄)의 미륵천(彌勒川)과 양양(襄陽)의 남대천(南大川)

의 발원지는 바로 이 백두대간이 될 수밖에 없다.

옛 문헌을 살펴보면,

① 미륵천은 그 원류가 넷이 있으니 하나는 소동라령에서 나오고, 

하나는 소파령에서 나오며, 하나는 서화현에서 나오고, 하나는 춘

천부 기린현에서 나온다. 남대천은 강릉부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

라령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신증동국여지

승람)

② 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나온 물이 소동라령에서 나온 물과 합쳐져 

양양부를 지나 바다로 간다.(여지도서)

③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 남강의 한 원류는 오대산에

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동라령에서 동쪽으로 흐르

는 것으로 둘이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대동지지)

라고 적고 있다. 앞의 예문을 본다면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양양의 남대천

과 한계천(寒溪川)의 발원지이고, 오색령(五色嶺)은 미륵천(彌勒川:소양



I V . 소 동 라 령 ( 소 동 라 령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의  비 교 ·29 

강)의 한 지류인 기린천(麒麟川)으로 이어지는 추동천(楸洞川)의 발원지

가 된다. 따라서 지금의 한계령(寒溪嶺)이 있는 곳이 오색령(五色嶺)이 분

명하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동지지(大

東地志)』에 기록된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쪽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

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라는 내용이다. 오

색령이 지금의 한계령(소동라령)과 동일 지명이라면 도저히 추동천(楸東

川)의 발원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계령이 오색령이

라고 할 경우 그 사이에 가리산(加里山)이 가로막고 있어 추동천으로 흘러

●그림 9. 대동지지(양양부)

●그림 10. 대동지지(인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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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동지지』 <인제현> 편을 보면 

소동라령과 한계령을 동일 지명으로 병기(倂記) 하고, 오색령은 별도로 소

개되어 있으며, 『대동지지』 <양양부> 편에도 오색령은 필노령(弼奴嶺)· 박

달령(朴達嶺)과 더불어 서쪽 50리에 있고, 소동라령은 서쪽 6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앞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림 5>의 <동역도(東域圖)>를 살

펴보면 오색령으로 표기된 부분이 추동천(楸洞川)의 발원지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기된 오색령에서 북쪽으로 올

라가다가 한계산과 맞닿는 곳은 소동라령(현재의 한계령)이라는 것도 쉽

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안석경(安錫儆)의 『삽교집(霅橋集)』<東行記>31)에

백담사(百潭寺)를 거처서 한계령(寒溪嶺)을 넘으면 대승폭포가 보

이고, 오색령(五色嶺)을 넘으면 기린(麒麟)으로 이어지는데 깊고 긴 

골짜기다. 한계산(寒溪山) 외에  산도 가는 길에 구경할 만하다. 기

린(麒麟)의 수살막이는 합강정(合江亭)이다.(百潭寺經踰寒溪看大

乘瀑踰 五色嶺 尋 麒麟 長谷以悉 寒溪 外山之賞仍道猉獜水口抵合

江亭)

이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도 한계령과 오색령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오

색령의 위치는 한계령 남쪽임을 알 수 있으며, 『대동지지(大東地志)』에 기

록된 ‘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쪽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라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31) 1761년에 씀. 자료제공자 홍하일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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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

(所冬羅嶺)의 고찰(考察)>논문 검토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과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

찰>이란 논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

찰>에 대해서는 소동라령과 오색령이 한 산이라고 주장 하였는데, <조선

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서는 이를 또 별개의 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 하였기에, 전자(前

者)는 생략하고.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 대해서

만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 논문의 주 요지(要旨)는

 

①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② 역사 기록에 보면 분명히 오색령. 소동라령. 옛 한계령은 모두 다른 

령이었다.

③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의 좌우관계를 

그르칠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④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하

고 있다. 

⑤ 현재 북암령으로 불리는 곳이 소동라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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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금의 한계령은 조선총독부에서 왜곡시킨 지명이다.

⑦ 옛 한계령은 대승령에서 귀때기청봉, 오색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⑧ 지금의 한계령 옛 지명은 소솔령이었다.

대략 나열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를 더 집약하면, 오색령과 옛 한계령. 

소동라령은 서로 다른 영이며, 지금의 한계령은 옛 소솔령이고, 오색령인

데 일제시대에 왜곡된 지명이라는 것이다. 

앞에서 예시한 <그림1>해동지도(海東地圖)와 <그림2>동여도(東輿圖)를 

보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를 한계산(寒溪山)이라 

표기하고, <해동지도>에는 그 바로 옆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고 표기하

고 있으며, 오색령은(五色嶺) 한계산 북쪽 상단에 표기 하였으며, <동여도>

에는 소동라령 위치에 분명히 한계령(寒溪嶺)이라 표기 하고, 그 남쪽 하

단에 오색령(五色嶺)을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소동라령과 한계령은 한 지

명임을 유추할 수 있고,  오색령이 때에 따라 북으로 남으로 오고 가며 달

리 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

치에 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볼 때 분

명히 지명표기상의 오류임을 알 수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는 억지 주장

이 아니며,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

명 유래집(韓國地名由來集)』도 왜곡된 것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런 까닭으로 ①에서 소동라령이 현재의 한계령이 아니라는 논리나, ②에

서 소동라령과 옛 한계령이 아니라는 논리는 맞지 않고, ④에서 처럼 모

든 고지도에서 소동라령은 오색령 남쪽 위치에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연수파(박달령)와 구룡령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렸다는 것

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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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③과 같이 ‘지도는 한눈에 볼 수 있어 글로 기록된 문헌에 비해 영

의 좌우관계를 그르칠 우려가 적다’고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지도만 비교하여 보아도 오색령이라는 지명이 지금의 한계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오가며 표기되어 있음을 간단히 입증 할 수 있음에도 지도

를 피하고 문헌들의 기록을 빌어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가? 

오색령의 표기가 크게 잘못된 지도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 좌해지도(左

海地圖)를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을 쓴 이기용씨는 한계령(寒溪嶺)

이란 지명이 표기된 지도는 <동여도(東輿圖)>가 유일하다며 예시하고, 오

색령과 한계령은 다른 도로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오색령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승령에서 귀떼기청봉 오색령(현 

한계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문헌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이 한계산(寒溪山) 

줄기에 있으며,  길이 험하여 주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고지도

에는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옛 한계령은 대승령에서 귀떼기청봉 오색령(현 한계령)으로 

연결되는 코스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시한 좌해지도(左

●그림 11. 좌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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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지명 표기상의 오류

지도명 비 고(한계령을 중심으로)

1)여지도(강원도)<古4709-37>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

2)여지도(관동도)<古4709-68> 남방 한계산⇒오색령⇒구룡령

3)여지도(양양부)<古4709-68> 남방 (     )⇒오색령⇒박달령⇒조침령⇒구룡령

4)여지도(인제현)<古4709-68> 설악산⇒한계산⇒필례 
*오색령은 동남가지에 표기

5) 팔도지도(강원도)<古4709-
23>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파령⇒한계산⇒소동라령⇒

구룡령

6) 팔도지도(강원도)<古4709-48>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

7)팔도지도(강원도)<奎10331>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파령.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8) 팔도지도(강원도)<古4709-14>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파⇒한계산⇒구룡령

9) 조선팔도지도(강원도.황해도 
일부)<古屛91251.1773> 북방 진부령⇒흘리령⇒소파령⇒오색령⇒형제현⇒한계

산⇒조침령⇒박달령⇒소동라령 ⇒구룡령
10) 조선팔도지도(강원도)
    <奎12419>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연수파령⇒구룡령

11) 조선팔도지도(강원도)
    <古4709-54> 남방 설악산⇒설악산(한계산)⇒오색령⇒필예령

12)조선지도(인제현)<규16030>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필여령⇒박달령 
*오색령을 영서에 표기

13)좌해지도(강원도)<규12229>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파⇒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14) 좌해분도(강원도)<古4709-99>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소동라령

15) 팔도분도(동관)<古915.1-
P173>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연수파령⇒조침령

16)해동지도(강원도)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

17)해동지도(인제현) 남방 설악산⇒오색령⇒필예령⇒소동라령

18)해동지도(강원도)<古4709-61> 북방 설악산⇒오색령⇒연수파⇒한계산⇒소동라령⇒구룡령

19)지승(인제현)<奎15423> 중 진부령⇒흘리령⇒석파령⇒미시령⇒한계.오색.박달
령⇒조침령⇒

20)지도(강원도)<古4709-92) 남방 한계⇒설악산⇒오색령

21)관동지도(강원도)<古4709-35>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

22)대동방여도 남방 한계산⇒오색령⇒필예령

23)비변사인방안지도(양양부) 남방 설악산⇒오색령⇒조침령

24)동역도(강원도)<古4709-27>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연수파령⇒조침령⇒

25)동여도(강원도) 남방 설악산⇒한계산.한계령⇒ 오색령⇒필예령

26)대동여지도(전국도)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필예령

27)청구요람(전국도) 북방 설악산⇒오색령⇒한계산⇒필예령⇒조침령⇒박달
령⇒소동라령

28)청구도(전국도) 남방 설악산⇒한계산.오색령⇒필여령⇒박달산⇒소동라령

29)1872지방도(양양부) 중 설악산⇒오색령⇒필여령 *읍에서 50리 약수에서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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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地圖)를 보면 오색령(五色嶺)은 연수파령 보다 더 북쪽에 표기하고 있으

며, 각기 다른 노선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어찌 설명 하겠는가? 또 이 지도

에도 한계산(寒溪山)이 접해 있는 백두대간 옆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 

표기하고 있음은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더욱이나 1751년에 간행된 『택리

지(擇里志)』에는 북에서부터 남으로 

‘연수령 →  오색령  → 설악산. 한계산 →  오대산’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지도를 살펴보면 <별표>와 같이 오

색령은 한계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또는 동남 가지로 이동하면서 표기되

어 있음을 볼 때, 옛 한계령과 지금의 한계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오색령의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예시한 29종의 지도 중에서 14개의 지도가 오색령(五色嶺)을 한계산(寒

溪山)으로부터 남방(南方)에 표기하고, 12개 지도에서 한계산 북쪽에 표기

하고 있으며, 3개 지도가 중앙 또는 동남(東南) 가지에 표기하고 있다. 이

러한 표기상의 착오로 어느 지도를 참고하였느냐에 따라 지명도 달리 표

기된 것이다. 따라서 4),5),6),7),8)의 주장도 옳지 않다.

다음은 현재의 북암령(北庵嶺)이 소동라령(所冬羅嶺)이라는 주장에 대

해 살펴보자.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양양에서 오색으로 향하노라면 중간쯤 지점에 반드시 거쳐야하는 

고개가 있다. 일명 발딱고개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령(寒嶺)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보이는 마을이 송어리와 송천

리이다. 이는 일본인들이 만든 지명으로 지금도 옛 지명인 소어(所

於), 소래(所川)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두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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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북암리(北崦, 北庵里)로 인제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 고갯

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

이 소어령, 소동라령이었을 것이다. 이는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 인용한 내용에서 북암령은 지금의 기린

면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길이라고 함은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

령의 고찰>이란 논문의  필자도 인정하였다. 그런데 기린이 현재는 인제

군 관할이나, 1906년까지는 춘천(春川)의 관할이었는데, 인제(麟蹄) 관할

인 소동라령(所冬羅嶺)이 어떻게 하여 춘천(春川) 관할 땅에 가 있어야 하

는가? 그 뿐인가? 여러 가지 문헌에서 볼 수 있듯이 소동라령은 인제와 양

양의 경계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인제는 제외되고 춘천과 경계하는 령을 

소동라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논리는 <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 

보듯이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한계산(寒溪山) 남단에 표기되었을 경우에

만 유추(類推)가 가능한데, 한계산이 백두대간에 접하는 부분을 소동라령

(所冬羅嶺)이라고 표기 하였으니, 울산바위의 전설 같이 한계산(寒溪山)

을 북암리(北庵里)까지 끌어다 놓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금의 

한계산은 예전의 한계산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의연하게 터 잡고 있으니, 

이런 어불성설(語不成說)이 또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⑤의 ‘현재의 북암

령이 소동라령’이라는 주장은 억지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한계령은 조선총독부에서 왜곡시킨 지명이다.’라는 주장도 그렇

다.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이란 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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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진동리로 연결되는 대로의 옛 고갯길이 있다. 지금은 북암령

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어령, 소동라령이었

을 것이다. 이는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

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

를 일본식 한자인 북암리로 고친 후, 영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

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북암리가 ‘북애미’의 일본식 지명이라고 예시한 것도 모순이다. ‘북암리’

라는 지명이 ‘북암’  ‘북암이’ ‘북아미’ 혹은 ‘북애미’로 변성된 이름임으로 

일본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한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나 

소동라령(所冬羅嶺)이란 지명은 왕조시대(王朝時代)부터 전해오는 지명

이고, 한계령(寒溪嶺) 또한 1915년에 발행된 <조선총독부지도>보다 54년

이 빠른 1861년에 제작된 <동여도(東輿圖)>에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

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잘못 표기 되었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계령의 옛 지명은 소솔령이었고, 소솔령이 뒤에 오

색령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

찰>이란 논문에

문헌에 오색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錄)』에서 찾을 수 있다. 선조실록 권72(宣祖實錄卷七十二) 1596년 2

월 1일(戊戌)에 비변사(備邊司)가 아뢰기를 “적병이 경상도의 영해

(寧海) 연해를 따라 북상하게 되면, 평해와 울진이 가장 먼저 적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곳을 만약 지키지 못하여 적병이 깊숙이 영동(嶺

東)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파(彌水坡)·오색령(五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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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嶺)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토록 이용이 많았던 소솔령(所率嶺)이라는 고개명은 이때부터 모

든 기록과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라는 지명이 등장한

다. 이는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복잡한 고개명칭(소파령,소솔령,소

어령,소동라령 등)의 혼돈으로부터 오색역을 지나는 영로라는 지명

을 통해 고개의 위치를 쉽게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했다. 소솔령이란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기록을 보면 1485년에 남

효온(南孝溫)의 <유금강산기(遊金剛山記)>다. 소동라령을 통하는 영로를 

1493년에 폐하였으니 그 보다 8년 전의 일이라 이는 대로라기보다는 산수

를 즐기기 위하여 답사한 이동로를 따라 기록하였기 때문에 대로와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유금강산기(遊金剛山記)>의 이동로를 살펴보면

오색 →  소솔령 → 면암 → 신원(한계) → 부림(원통)

으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소솔령은 현재 지도에 삼거

리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동서의 경계를 이루고, 면암은 현재 인제읍 귀둔 

지역에 속한 지명으로 순 우리말 이름으로 ‘너럭바위’라고 부른다. 소솔령

이 오색령으로 바뀌었다면 오색령은 지금의 한계령이 아니라 삼거리가 되

어야 마땅하다. 

<그림12>동여도에 표기된 이동로를 살펴보자. ❶로선이 옛 대로였던 

소동라령이다. 이 역로는 오색 → 소동라령(한계령) → 신원 → 부림역(원

통역)으로 통하는 대로인데, 길이 너무 험준하다는 이유로 성종(成宗) 24

년(1493)에 폐지되었다. 한계령이란 이름이 고지도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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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지도들이 뒤에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❷로선은 ‘양양 → 원암 → 

미시령→  갈역.(가역원) → 남교역 → 부림(원통역)’으로 이어지는 관방

로(關防路)로 소동라령을 통하던 길을 폐지한 이후의 노선이다.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간성군 편에 ‘성

종 24년에 양양부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

었다.’라 기록하고 있고, 또 택당(澤堂) 이식(李植:1584-1647)이 저술한 『수

성지(水城志)』에는 ‘계축(癸丑)년에 양양부에서 소라령(所羅嶺)이 좁고 험

한 까닭에 다시 이 길을 열어 양양, 간성 양읍의 관로(官路)로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수성지』에 ‘원암역은 군 남서쪽 60리에 있는

데 미시파령(彌矢坡 嶺) 입구에 처음 개설했다가, 양양의 오색역으로 옮겼

다가 다시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겼다.’고 하였다. 성종 24년에 미시령으

로 옮긴 역로를 훗날 소동라령으로 다시 옮겼다가 뒤에는 해안을 따라 강

릉으로 통하는 상운역으로 옮겨 갔다는 얘기다. ❸로선은 상운역으로 옮

기기 바로 직전에 이용하던 역로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노선에 오색령(五

色嶺)이 표기되어 있다. 필자가 지명표기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을 보면

●그림 12. 동여도(이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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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천은 인제에서 동남으로 30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 서쪽

으로 흐르다 기린천으로 유입된다. 남강의 한 원류는 오대산에서 북

쪽으로 흐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동라령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

으로 둘이 만나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했다. ‘기린천으로 유입하는 추동천(楸洞川)은 인제에서 동남으로 30

리에 있으며, 오색령에서 발원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오색령(五色

嶺)이 곧 과거의 소솔령(所率嶺)이고 오색령(五色嶺) 이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삼거리 즉 옛 소솔령 혹은 오색령에서 서쪽으로 흐

르는 물이 ‘원진개’로 추동천의 발원지(發源地)가 되기 때문이며, 바꾸어

서 이곳이 소동라령(所冬羅嶺) 이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동라

령이 북암령(北庵嶺)이 될 수는 없다. 북암령은 지금 삼거리라는 곳에서

도 동남(東南)향으로 망대암산(望大岩山)을 거쳐 점봉산(點鳳山)과 단목

령(檀木嶺)을 차례로 지나야 있기 때문이다. 

❹.❺로선은 오색역(五色驛)을 상운역(祥雲驛)으로 옮긴 이후에 사용되

던 길로 대로(大路)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채로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던 

노선으로 지금의 한계령(寒溪嶺)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자주 이용되었다.

택당(澤堂) 이식(李植)이 간성현감(杆城縣監)으로 재임한 기간은 1631- 

1633년으로 1633년에 저술한『수성지(水城志)』에 ‘소동라령(所冬羅嶺)이 

험하고 좁다 하여 다시 이 길을 열었다.’ 라고 하는 노선이 바로 오색령으

로 통하는 ❸노선이다. 한계령(寒溪嶺)이란 지명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오색령(五色嶺)이 지도에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❸노선

은 오색약수터에서 주전골과 십이폭포를 거쳐 삼거리에 이르는데, 이 삼

거리를 소설가 이순원(李舜源)은 ‘은비령’이라 명명하고, 이를 소재로 『은

비령(隱秘嶺)』 이란 소설을 쓰기도 하였다. 이순원은 ‘은비령’에 대해 이렇

게 말한다.



V . < 조 선 시 대  양 양 부 ( 襄 陽 府 )  소 동 라 령 ( 所 冬 羅 嶺 ) 의  고 찰 ( 考 察 ) > 논 문  검 토 ·41 

그 은비령은 한계령 꼭대기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1㎞쯤에서 만

나는 샛길을 따라 오른쪽으로 길을 틀어 다시 한계령의 다른 허리 

중간을 되넘는 곳이다. 처음부터 그런 이름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 

고갯길도 사람들은 한계령이라고 불렀다.

그 샛길을 ‘신비롭게 감춰진 땅’이라는 뜻에서 은비령(隱秘嶺)이라

고 이름 붙인 것도 이 소설을 쓴 나였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은비

령’을 검색하면 내 소설에 대한 얘기보다 지명조차 은비령으로 바

뀐 그곳의 여러 산장과 타운에 대한 얘기가 더 많다. 길도 이젠 ‘은

비령 길’이 되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인제읍 귀둔리에 거주하며 농협지소장과 마을 

리장 직을 20여년 이상 거친 박봉환(朴鳳煥:80)씨는 옛 오색령이라는 곳과 

이동로를 직접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3>의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 즉 관터에서 오색약수를 거쳐 주

전골로 해서 삼거리에 이르게 되는데, 양양에서는 이곳을 한계령(寒溪嶺)

●그림 13. 박봉환씨의 자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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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고, 인제에서는 이곳을 ‘오색이영’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원통으로 

가려면 ‘큰 원진개’로 해서 ‘대목이’를 거치고 ‘안가리산’을 거쳐 한계로 다

니기도 하고, 백두대간을 따라 북으로 향하다가 지금의 한계령쯤에서 한

계리로 다니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림 14>는 살악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國立公園管理事務所)에서 제

작한 설악산 관광용 지도에 박봉환(朴鳳煥)씨의 자필 그림과 설명을 참고

하여 그린 이동로인데, 선(線)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주 이동로이고 점선(點

線)으로 된 부분을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점선으로 된 부분은, 옛 소

동라령(所冬羅嶺)으로 통하던 옛길이고, 선(線)으로 된 이동로가 뒤에 다

시 개통한 노선이라 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제 오색령(五色嶺)의 위치가 어디고, 소동라령(所冬羅嶺)의 위치가 어

딘가 하는 주장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

를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꼭 집어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림 14. 설악산국립공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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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나서면서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에서는 소동라령과 한계령. 그리고 

오색령이 각기 다른 지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은 다르다.

소동라령과 한계령은 동일한 지명이고, 지도 표기상으로는 소동라령과 

오색령은 엄연히 다른 지명이라고 하겠으나, 이순원이 은비령(隱秘嶺)이

라 명명(命名)한 곳을 한계령(寒溪嶺)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계령 또한 양

양에서 오색령(五色嶺)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100% 틀리지는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해오는 각종 문헌에서도 혼용(混用)되고 있을 뿐 아니라, 박봉

환씨가 전해주는 이야기처럼, 지금의 삼거리를 예전에는 오색령(五色嶺)

이라고 불렀는데, 양양사람들은 이를 한계령(寒溪嶺)이라고 불렀다고 하

며, 또 1959년(단기 4292) 인제군 북면에서 작성 보고한 지명조사철(地名

調査綴)에도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낮은 영으로서 한계지역에 있다고 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

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혼용(混用)하여 사용된 것이라 여겨진다. 무슨 

무슨 령(嶺)이라고 하는 것이 딱히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선을 못 박을 수 



4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설악산과 한계산을 따로 표기하면서도 크게 보면 한 

산이라고 했듯이, 오색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세를 보아 양양에서는 이 모

두를 아울러 오색령이라 볼 수도 있고, 인제에서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북

면 용대리와. 남교리. 한계리가 접해 있고, 인제읍 덕산리. 가리산리. 귀둔

리가 접해 있으며, 옛 춘천부에 속해 있던 기린면 진동리와 방동리가 인접

해 있음으로 읍면단위로 세분하여 지명을 붙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을 감안해서다.

따라서 소동라령. 한계령. 오색령이 각기 다른 산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는 절대로 동의 할 수 없으며, 널리 그리고 크게 보는 차원에서 모두 동일한 

지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한계령이 오색령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비록 어

재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왕조시대(王朝時代)부

터 양양과 인제군에 관한 기록들이 서로 상이하게 전해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시적(巨視的)인 차원에서 동일한 지명이라고 본다는 뜻이다.

따라서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일

도 못되고, 지명이란 것이 시의(時議)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개명되는 일

도 허다하기에, 필자는 1994년 양양군에서 지명을 개명하자고 제의(提議)

할 때부터, 지명을 고치려면 과거의 이름 즉 소동라령(所冬羅嶺) 또는 ‘바

드랏재’로 하던가 아니면 현재의 지명(地名)에 따라야지 옳고 그름을 따진

다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 자제(自制)하자는 의견을 수 없이 제기해 왔

다. 정말 이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기정사실

화 된 지명을 가지고 소모적인 언쟁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논지의 끝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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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요람(萬機要覽)』1908년 경

『관동읍지(關東邑誌)』1871년

『수성지(水城志)』1633

사설문집(僿設文集)

정범조(丁範祖)『해좌집(海左集)』<설악기(雪嶽記)>

구사맹(具思孟)『팔곡집(八谷集)』시 <한계산(寒溪山)>

성해응(成海應)『연경재집(硏經齋集)』<기관동산수(記關東山水)

허목(許穆)  『미수기언(眉叟記言)』<오대산기(五臺山記)>, <동유박물(東遊

搏物)>, <삼척기행(三陟紀行)> 



4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이만부(李萬敷)『식산집(息山集)』<지행록(地行錄)>

정약용(丁若鏞)『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산수심원기(山水深遠記)>

금원(錦園)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김몽화(金夢華)『칠암문집(七巖文集)』<유설악록(遊雪嶽錄)>

김수증(金壽增) <유곡연기(遊曲淵記)>

안석경(安錫儆)『삽교집(霅橋集)』<동행기(東行記)>

지도(地圖)

대한전도(大韓全圖) 1900년경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기

동여도(東輿圖) 1861

조선지도(朝鮮地圖) 1756-1768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案地圖) 18세기 중엽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설악산국립공원지도(雪嶽山國立公園地圖) 2005

논문(論文)

<오색령(五色嶺) 지명에 관한 고찰>2011년. 이종우. 이규환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 소동라령(所冬羅嶺)의 고찰(考察)>2012. 이기용



참 고 자 료 ·49 

자료 1-1 : 대동지지 (인제 산천조)



50·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2 : 대동지지 (인제 산천조)



참 고 자 료 ·51 

자료 1-3 : 대동지지(양양 산천조)



52·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4 : 대동지지(양양 산천조)



참 고 자 료 ·53 

자료 2-1 : 세종지리지(인제편)



5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2 : 세종지리지(양양편)



참 고 자 료 ·55 

자료 3-1 : 조선지지자료(양양)



56·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2 : 조선지지자료(양양)



참 고 자 료 ·57 

자료 3-3 : 조선지지자료(인제)



5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4 : 조선지지자료(인제)



참 고 자 료 ·59 

자료 4 : 선조실록



60·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5 : 연려실기술 16권 지리전고



참 고 자 료 ·61 

자료 6 : 양양읍지



62·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7 : 산경표



참 고 자 료 ·63 

자료 8 : 택리지



6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9 : 정범조의 <설악기>



참 고 자 료 ·65 

자료 10-1: 구사맹의 시 <한계산)



66·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0-2 : 구사맹의 시 <한계산>



참 고 자 료 ·67 

자료 11-1 : 성해응의 <기관동산수>



6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1-2 : 성해응의 <기관동산수>



참 고 자 료 ·69 

자료 11-3 : 성해응의 <기관동산수>



70·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2 : 허목의 <오대산기>



참 고 자 료 ·71 

자료 13 : 허목의 <동유박물>



72·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4 : 허목의 <삼척기행>



참 고 자 료 ·73 

자료 15 : 이만부의 <지행부록>



7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6-1 : 정약용의 <산수심원기>



참 고 자 료 ·75 

자료 16-2 : 정약용의 <산수심원기>



76·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7-1: 황호의 <좌호망설산>



참 고 자 료 ·77 

자료 17-2 : 황호의 <좌호망설산>



7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18 : 김몽화의 <유설악록>



참 고 자 료 ·79 

자료 19 : 문익성의 <유한계록>



80·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0-1: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참 고 자 료 ·81 

자료 20-2 :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82·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0-3 : 남효온의 <유금강산기>



참 고 자 료 ·83 

자료 21 : 김수증의 <유곡연기>



8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2 : 대한전도



참 고 자 료 ·85 

자료 23 : 해동지도



86·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4 : 동여도



참 고 자 료 ·87 

자료 25 : 조선지도(양양부)



8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6 : 조선지도(인제현)



참 고 자 료 ·89 

자료 27: 비변사인방안지도(양양부)



90·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28 : 대동여지도(인제)



참 고 자 료 ·91 

자료 29 : 지방지도(양양)



92·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0 : 지방지도(인제)1872



참 고 자 료 ·93 

자료 31 : 관동지도(인제)



9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2 : 광여도(인제)



참 고 자 료 ·95 

자료 33 : 광여도(인제)



96·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4 : 광여도(양양)



참 고 자 료 ·97 

자료 35 : 대동방여도



9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6 : 여지도(인제)



참 고 자 료 ·99 

자료 37 : 조선팔도지도



100·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38 : 좌해지도(인제)



참 고 자 료 ·101 

자료 39 : 청구도



102·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40 : 청구도



참 고 자 료 ·103 

자료 41: 청구도



104·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42 : 팔도분도(인제)



참 고 자 료 ·105 

자료 43 : 팔도지도 1



106·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44 : 팔도지도 3



참 고 자 료 ·107 

자료 45 : 팔도지도 4



108· 한 계 령 ( 寒 溪 嶺 ) 과  오 색 령 ( 五 色 嶺 )  지 명 에  관 한  고 찰 ( 考 察 )

자료 46 : 팔도지도 5



참 고 자 료 ·109 

자료 47: 대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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